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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강해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Do Not Worry, Seek
(마 6:25-34) (Matt. 6:25-34)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혼돈스럽게 하고, 인격을 분열시킵니

다. 그래서 염려 가운데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염려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지 못

하게하고피폐한삶을살게합니다. 

본문에서예수님은염려하지말라는말씀을3번이나반복해서하시고,

성경전체를통해서는무려550번이나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백해무익한지도 알고,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말씀하시지만자신도모르는사이또하는것이염려입니다.

1.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는 염려 중 상당 부분이“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의식주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25절). 그러

나 의식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

히 우리의 생명을 보전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저런 원망과 불

평만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심지도 않

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데하물며하나님의자녀들의필요를채우시지않겠느냐고하십니다(26, 28절).

2.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중에누가염려함으로그키를한자라도더할수있겠느냐”(27절). 

염려하고 걱정 근심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걱정하고 더 염려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문제를더욱복잡하고어렵게만듭니다.

한 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 22%는 염려할 필요 없

는사소한일들에대한것이며나머지4%는우리의힘으로충분히바꿀수있는것이기

에염려할필요가없는것이라고합니다.

3.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즉너희는먼저그의나라와그의의를구하라그리하면이모든것을너희에게

더하시리라”(33절). 

예수님은백해무익한염려를하는대신기도하라고가르쳐주십니다. 건강이염려되

십니까? 자녀가 염려되십니까? 일터가 불안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엄

습할 때마다,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염려를다주께맡기라이는그가너희를돌보심이라”(벧전5: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

니다. 믿음의기도는우리의삶의태도에변화를가져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평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시므로 감사와 기쁨, 소망과 승리의

삶을사시는하나님의자녀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간절히소원합니다.

‘Worry’pulls our mind apart, brings us into chaos, and splits our
personality. If we fall into worry, we cannot make a correct judgment.
Worry cannot tell what we have to do from what we need not do, or what
we have to talk about from what we need not to talk, and then it makes us
live an exhausted life.

Jesus repeated the word ‘Do not worry!’three times in this text, and
throughout the Bible it appears as many as 550 times.

We know worry is more harm than good. Jesus clearly says, “Don’t
worry!”But we many times worry without realizing it ourselves.

1. We must consider what is more important 
Jesus points out the necessities in life we usually worry about, “What

shall we eat? What shall we drink? What shall we wear? (v. 25)”However, the thing more
important than food, clothing, and lodging, is our body and life. Even now, though God
continually keeps our life and gives us a healthy body, we always spread resentment and
complaint of one kind of another.

Jesus tells us to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and to se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He also says,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they do not labor or spin,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vv. 26, 28)”

2. Worry is not of any help to solve the problem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help? (v. 27)”
If you can solve the problem by worrying, caring, and concerning, then you would

worry, care and concern all the more. However, worry and concern are not of help but
rather make it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One of the research centers shows that 40 % of worry is about what will never happen,
30 % is about things that cannot be undone, 22% over little things that need not any
worry to begin with, and the remaining 4 % of the things we can actually change for
ourselves, so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3. Don’t worry, pray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of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v. 33).
Jesus taught us that we should pray instead of the pointless worry. Do you worry about

your health? Do you worry about your children? Do you feel uneasy at your work?
Whenever worry and concern come over you, I hope you will sublimate to prayer.
However, Jesus says that we must first of all pray and seek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God says that when we first pray for God’s work and first expand Christ’s kingdom,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y beloved Christians!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1 Pet. 5:7).
I hope you do not worry about anything but go toward Jesus by praying and entreating

everything to God. If so, God will protect your mind and thoughts and lead you to the
path of victory. The faithful prayer will make your life’s attitude change.

Instead of worry, care, concern, and complaint, by praying faithfully and living your life
with thanks and joy, desire and victory,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childr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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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6666)) 신신명명기기 2244::1166은은 아아버버지지의의 죄죄로로 자자식식이이 죽죽임임을을

당당하하지지 않않을을 것것이이라라 했했습습니니다다.. 그그러러나나 삼삼하하

1122::1155--1188은은 다다윗윗과과 밧밧세세바바가가 낳낳은은 아아들들을을 하하

나나님님이이 치치시시매매 그그가가 죽죽었었다다고고 했했습습니니다다.. 하하나나

님님의의 뜻뜻은은 어어떤떤 것것입입니니까까??

(답) : 신 24:16말씀은 세상 법정이나 정부가 부모나 조

상의 죄 값을 자손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일반적 원

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죄를 갖

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사상입니다. 누

가 불신의 죄나 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긍

휼로 씻기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조상의 죄 값이 아

닌자기죄값으로죽을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조상의 의에 근거

한 칭의가 아닌 것입니다.(렘 31:29-30, 겔 18:1-20) "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

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

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니라하셨더라”(왕하14:6)

각 사람마다 자기의 행한 대로 판단 받는 것이 성경 원

리지만 사형에 처할만한 중죄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책

임은하나님이갖고계신다는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은 밧세바가 우리아와

결혼관계에 있으므로 그들의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부모에게 임할 심판을 아이에게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레 20:10)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죄 값으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의 죽음으로 부모가 벌

을받은것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한 3년 기근을 끝내기 위해 사울의 7손

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

삼하 21:5-9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죄와는 다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

향을 미치는 국가적 범죄였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

들을 사울이 학살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

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언약의 파기였음

은틀림이없는사건이었습니다.(수9:3-15)

이 언약은 오는 세대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

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무죄한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

니다. 마침내 그 땅에 기근이 3년이나 계속 되었고 전

염병과 전쟁이 이미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도 이미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 값은

아직도 더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7손자들까지 목 매달

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과 맺은 언약의 파괴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

섭게징벌하시는지를엄숙하게배웠던것입니다.

(다음주계속)

이종윤목사성경난해구절해설[68]

우리 교회에 수평이동 되어 오는 타교회 안수집사

나 권사에 대하여 기존의 서리집사로 임명하던 제도

를 변경하여 협동집사나 협동권사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규정에 따른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는

명예집사와 명예권사제도를 신설하여 변경하여 호칭

하는것으로해당제직선출기준규정을변경하였다.

협동집사, 협동권사제도변경/ 명예집사, 명예권사제도신설

현재 연령별로 나뉘어 있는 스데반회를 하나로 통
합하기로 하고(제 1, 2권사회는 그대로 존치) 향후 장
로후보 선출과정에서 스데반회와 권사회에서 제직회

에 제출할 장로후보의 일정 수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해당제직선출규정을변경하였다.

제1, 2스데반회 통합 및 스데반회, 권사회

제직회 제출 장로후보 추천제도 신설

세계기독교의 양대산맥인 세계교회협의회(WCC,
1948)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1846)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총회를 갖는다. 한국
교회는 이 역사적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복음화에 기여코자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
윤 목사)이 두 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세계기독교
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교와 연합의 이해를 수렴하
는대화의장을마련하였다.

이날 이종윤 목사가 기조강연을, 토마스 쉴마허 박
사와 김상복 박사가 WEA를 대표하여 연설하고 마틴
로브라 박사와 금주섭 박사가 WCC를 대표하여 발표

한다. 또한 종합토의 시간을 가져 두 기관의 민감한 신
학논쟁이심도있게다뤄질예정이다.

한국교회뿐아니라전세계교회지도자들의이목이
이번 WEA-WCC 대화의 장에 집중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는 역사적인 이번 신학논쟁에 서울교회 성도
들도 참여하여 세계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교회
가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기를당부하고있다. 

오늘 주일예배 설교는 WEA 대표인 토마스 쉴마허
박사가맡으며박노철목사가통역한다.

WEA-WCC 대화의 장
내일 오전10시부터 본당에서 열린다

오늘 ⅠⅡ Ⅲ 부, 설교 : 토마스 쉴마허 박사 (WEA 대표), 통역 : 박노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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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가운데

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특은을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삶을 영위케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

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의 생활로 항상 기쁨 가운데 금년에도

순례자로 사명자 대회를 진행함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두운 우리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 달라고, 막혀진 우리

귀여시사주님의귀한음성을듣게해달라는간절한기도로

영적 각성을 찾아 냉냉한 우리 맘 사랑을 하게하고, 우리 입

과삶으로주님의크신사랑전하며살게해달라는기도와전

도의사명으로청아한가을을보내게하소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신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시

며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이루게 해 달라고 간구하며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섬

김위원, 선교사님을위하여도고의기도를드립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부서와 권속을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한 주간 교회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임재하심과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범

사를 의지하고 평안한 생활하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

립니다.

VIP 초대 새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

유함으로영원한복된생활하도록인도하옵소서.

하나님보다세상을더사랑하는우리민족의모든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께만 경배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이 속히 임하여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역사해 달라는 기도와 의와

평강의나라로제사장나라로인도해달라고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

로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의 원리와 방법
<Present 5운동>

배경애 전도사

수학에는원리가 있습니다. 그원리를알게되면방법이보
이고, 방법이보이면수학에흥미가생기고쉬워집니다. 전도
도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원리를깨닫게되면방법이보이
고 방법이보이면, 전도는누구나쉽고즐겁고행복하게 할
수있습니다. 
“또이르시되하나님의나라는사람이씨를땅에뿌림과

같으니*그가밤낮자고깨고하는중에씨가자라서어떻게
그리되는지를알지못하느니라. *땅이스스로열매를맺되
처음에는싹이요다음에는이삭이요그다음에는이삭에충
실한곡식이라*열매가익으면곧낫을대나니이는추수할
때가이르렀음이라”(막4:26-29). 이말씀은생명경작의원리
를설명하고있습니다. 우리가농사를지을때씨를뿌리고/
가꾸고/거두는것처럼전도도이법칙에따라서이루어집니
다.

여기서전도자가해야할중요한일이있습니다. 바로전
도대상자를정하고잘관리하는것입니다. 즉성실하게영혼
을돌보고관심을쏟을때풍성한영적추수를기대할수있

습니다. 영혼구원, 즉전도는전적으로하나님의주권에의해
이루어지는것이지만, 하나님은먼저믿은성도들을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도는뿌리고, 가꾸고, 거두는3가지생명경
작의원리에의해서이루어집니다.. 이원리를깨닫게되면
전도의방법이보입니다.  전도가 생명을경작하는원리로
이루어진다는사실은전도에있어서매우중요한통찰입니
다. 이원리를깨달을때전도자는장기간 지치지않고지혜
롭게할수있습니다.

건강한성도가되려면 내속에와계신성령님을믿지않
는영혼들에게전파해야합니다. 하나님께서우리에게주신
모든축복들과 모든은사들을영혼을살리는데귀결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우리는더욱우리안에서더욱풍성해지
는하나님의은혜와축복을경험할수있습니다. 사랑은나누
면더커지고풍성해집니다. 그래서전도는 성도에게사명이
자축복입니다. 올해사명자대회에서는2012 VIP초대새생
명축제를위한‘VIP 513운동’을전개합니다. 즉, VIP 5천명
작정과1천명인도와결신자3백명이상하는것입니다. 이
목표를이루기위해서사명자대회VIP수첩에나와있는전
도방법으로써Present 5 운동을실천합니다. 이운동은VIP대
상자에게선물을가지고5번이상찾아가는관계성전도방
법입니다. 서울교회모든성도님들이513 운동에다순종하
여하나님께는영광을돌리고순종하는자에게주시는기쁨
과영육간의축복을받으시기를간절히소망합니다.

사명자기도

사명자대회

“ 싫어하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어제밤에 한 기도
또 해야 하나요?”

최규초집사(제1스데반회회장)

우리교회 IT미디어부(부장:오정수 장로)는 페이스북‘서울교회 익투스’에서 <<엄엄마마의의

무무릎릎성성경경학학교교>> 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교회 익투스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

임 받고, 새로운 컨텐츠 <엄마의 무릎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기쁨을함께누릴수있기를기도하여주시고동참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11.. 목목 적적: 깜찍한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던질 수 있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에 관한 질

문들을 엄마들이 댓글에 직접 올려주세요. 또한 답변들도 올려주세요. 황당한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훌륭한 자료실로서 또한 김안성 목사(교육1국 유년부지도)의 조언 및 관련

성구를 첨부하여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한 포괄적이며 성경적인 지식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고자합니다.

22.. 대대 상상: 서울교회 유아, 유치,유년,초등부(교육1국)의 학부모 및 교회학교 관계자와 교회학교 교

육에관심이있는페이스북유저들

* 김안성 목사님은 8살, 6살, 3살 세 아이의 엄마, 장로회신학대학원 교육학, 대학원 구약
학,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목회상담학 전공, 말레이사아 쿠칭에서 총회파송 견습선교사
서울 수산교회, 포항북부교회, 호주 멜본한인교회, 서울 큰은혜교회에서 교육목사 역임,
현재, 서울교회교육목사(유년부, 꿈나무영어성품스쿨)로사역중입니다.



■교회오시는길 ■서울교회QR코드■ 예배 및 집회

서서울울 주주간간기기도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2 사명자대회를통해서모든성도들이기도와전도

의사명을잘감당하여착하고충성된종들이되도록

2.  온가족이함께하는토요새벽기도회를통해우리가정

을향하신하나님의비전과소원이이뤄질수있도록

3.  모든성도들이한사람이상전도대상자(VIP)를정하고

11월에있는VIP초대새생명축제로인도할수있도록

4. 10/22(월) 오전10시부터있는WEA-WCC 대화의장과

10/25(목) 오후2시부터있는탈북난민북송반대운동을

위한기도회에많은성도님들참석하실수있도록

④ 2012년 10 월 21 일

동 정

■ 이종윤원로목사는22일(월) WEA-WCC Dialogue를개최하고

기조강연(keynote speech)을한다. 23일(화) WRF아시아지역실

행위원회를소집한다. 25일(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법인이사

회에참여한다. 탈북자북송반대및북한구원기도회에서설교한

다.

■ 득남: 9교구심군섭집사정수은집사

■ 주간식당봉사: 바울선교회(10.21) 엘리야선교회(10.28)

■ 금주의식사: 강영건성도, 박은미 집사가정

(자녀결혼감사하며)

지난 10월19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실시된 2012 성

경암송대회에는 각 교회학교별 예선을 거친 29명의 성도

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

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결과, 성성경경암암송송대대상상

에 김김영영비비((초초등등부부))가차지하였다.

<<입입상상자자 명명단단>>

∙교교육육 11국국:: 대상: 김영비(초등부)  금상:  강예은(유년부)

은상: 박세종,김보겸(두명모두유치부)

동상: 박이진(유아부),정민서(초등부),강민교, 송하은, 

진상윤, 송지현, 유주영, 공유찬, 김기주, 박세진, 

안철수, 박주원, 박성준(11명유년부)

(대상,금상,은상,동상수상자는오늘찬양예배에참석하기바란다.)

∙교교육육 22 -- 55국국:: 대상: 최정숙, 김진달(장년부)  은상: 김수정(장년부)

동상:  이다현(고등부)

∙영영어어암암송송 :: 대상: 고윤상(장년부)

금상: 중등부B팀(김민석,김수경,남유라)

은상: 김연재(유년부)  

동상: 윤유경(초등부) 중등부D팀(공신혁,장소영,라성은)

장려상: 유아부- 박서진. 장한솔, 주하은, 한예승, 송하영

유치부- 한예준, 유지연, 요엘, 홍여주, 박서연

유년부- 유동일, 장하늘, 장예은, 김장겸, 장유강, 

김도윤, 신동준, 김준영

초등부- 신동훈, 정은서

∙영영어어암암송송 장려상:중등부- 박혜나, 백서진, 공지성, 김미르, 황성진, 

정효정, 조영민, 유한희

고등부- 이준호

성경 암송대회 결과 - 찬양예배시간에 시상 및 성경암송

11월6일(화) 오전 11시, 8층 만나홀

중국을 유랑하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
시켜 공개총살, 고문, 영아낙태, 정치범수용소 등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반인륜적 일들이 계속되
고있다.

우리는 이 일이 중단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국내외적으로 함께 할 양심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사단 3,000명을 결성하고, 장로단 3,000명과
여성지도자 3,000명을 출범시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한당 만나 고통당하는 탈북자 구출뿐 아니라

북한주민을구원하려는운동을하려한다. 
10월25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교회에서

여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는 이들의 모임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한다. 초청자는 이종윤(통합) 김경
원(합동) 김영헌(기감) 이정익(기성) 최성규(기하성) 양
병회(백석) 목사들로 탈북난민 북한구원 한국교회연
합이 주최한다. 삼천인 목사단, 장로단, 여성지도자단
에 동참하실 분은 www.3000pastors.net에서 가입 신
청하면된다.

탈북난민북송반대와 북한구원을 위한 기도회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 각3천명 출범대회/ 10월25일(목) 오후2시-

이종윤 목사의 은퇴로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
사 및 이사장 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내옴
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제 19차 이사회에서 위 사임
을 받아들이고 대신 후임인 박노철 목사를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하되 이종윤 목사는 명예이사장으
로추대하기로결의하였다.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이사및이사장사임

박노철목사, 후임이사및이사장으로선임

100독: 강애자권사(8교구)/ 3독: 서영세권사(6교구)
2독: 홍광숙 권사(4교구) 최무순 권사(10교구) 박인규1 장

로(11교구) 김정자2 권사(11교구) 김경복 집사(16교
구) 1독 : 이남성 집사(9교구) 이인선 권사(12교구) 최
근자 권사(12교구) 최양자 권사(12교구) 이건희 집사
(12교구) 김미성1 집사(13교구) 주완숙 집사(13교구)
홍건표집사(13교구)

성경 통독자 시상

2013년목회를위한『2013 목회정책협의회』가10
월26일(금) 오후2시802호에서열린다. 

2013목회정책협의회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대치1동에서 주최하는 경
로잔치가우리교회8층만나홀에서열린다.

이번 경로잔치는 경로효친을 실천하고자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대치1동 주민 중 65세 이상 연세 많으
신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 및 경로잔치를 갖
는행사로우리교회만나홀에서열리게된것이다.

대치1동 경로잔치

장년부 갈라디아서 수료자 명단
강승웅, 강택근, 고정숙, 공민호, 곽 숙, 권진순, 김가순, 김경희, 김광배, 김광욱, 김규송,
김금희, 김미선, 김미중, 김민아, 김성숙, 김숙영, 김숙자, 김승록, 김양경, 김예환, 김옥
순, 김용운, 김용혁, 김 욱, 김유리, 김유정, 김은석김은순, 김인숙, 김재근, 김재중, 김정
희10, 김종철, 김지은, 김행란, 김현수김혜중, 김희옥, 나점윤, 노문환, 노제현, 노종렬,
류운형, 문수자, 박길자, 박복순, 박영실, 박은영, 박은정, 박은진, 박정란, 박창호, 박철
용, 박희석, 방효철, 배동금, 배은희, 백경애, 서상근, 서영희, 서옥희, 서해숙, 성준경, 송
인권, 송희경, 신규식, 안선희, 안인호, 양인수, 여현진, 오세창, 오유식, 오은이, 오혜경,
유근종, 유미숙, 유복진, 유선희, 유성택, 유슬기, 유윤상, 윤갑숙, 윤명구, 윤 운, 윤정선,
윤정일, 윤정희, 윤진숙, 이경란, 이광미, 이명숙, 이명희, 이미숙, 이상섭, 이상욱, 이상
호2, 이성우, 이성자, 이승언, 이신애이양칠, 이영기, 이용미, 이용성, 이용식, 이윤영, 이
윤진, 이은신, 이인선, 이재현, 이정연, 이진화, 이한륭, 이희영, 임광우, 임상헌, 임영숙,
임종태, 장명순, 장미례, 장호림, 전두병, 전미애, 전영돈, 전용순, 전훈석, 정경자, 정규
호, 정미자, 정영희, 정유선, 정윤희, 정정숙, 정창평, 정혜승, 정희영, 조미희, 조복자, 주
동재, 채혜숙, 최광성, 최근자, 최금숙, 최명남, 최 선, 최성옥, 최소희, 최아영, 최양진, 최
유진, 최죽희, 최학인, 최형열, 추현숙, 하정자, 한미희, 한승희, 한종우, 한진수, 한혁수,
허정연, 허 훈, 허희승, 홍정란(이상165명)

이종창집사(샬롬경로대학차장)

가을의 길목에서 샬롬경로대학생들이 1년동안

익히고 준비한 솜씨를 자랑하고 세대간의 소통과 화

목을다지려고합니다. 

어르신 모두 꼭 모시고 싶은 분을 초대하여 전도

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노

년의 삶이 기쁘고 즐겁다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 날

수있도록이축제를기도로성원하여주십시요. 
∙∙일일시시 : 2012년11월4일(주) 오후3시~ 4시30분

∙∙장장소소 : 웨스트민스터홀(101홀)

∙∙내내용용 : 1부 - 찬양 (합창/ 이중창/ 독창), 아름다운체조,

시낭송, 특별찬양(섹소폰/바이올린/독창) 2부-3대찬양대

회자유곡1곡(찬송가혹은복음성가중)

어르신솜씨자랑∙3대찬양대회




